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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in motivating university students to decrease their 

sodium intake and to identify effective motivating factors. Within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framework,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measure participants’ perceptions on the severity of and the vulnerability to risk of serious diseases due 

to the high sodium intake,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response efficacy) and the ability to perform preventive measures (self-efficacy). 

Behavioral intentions on five specific practices (checking nutrition label, consuming more fruits and vegetables, consuming less soups, 

avoiding spicy and pungent food, purchasing less instant or restaurant foods) related to decreasing sodium intake were also included. A 

total of 294 usable response data were collected from university students (92 male, 202 female) in Busan and Gyeongnam in June 2015 

and analyzed using IBM SPSS 22. Severity was the highest (4.04) PMT factor followed by response efficacy (3.72), self-efficacy (3.42), 

and vulnerability (3.26). Compared to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thought that the threat was more severe (t=6.035, p<0.001) and 

reducing sodium intake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serious illnesses (t=4.724, p<0.001), but their vulnerability and self-efficacy 

perceptions were not different from male students. Among the five items measuring behavioral intention,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increase fruits and vegetables consumption (t=3.811, p<0.001), while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avoid spicy and 

pungent foods (t=2.336, p=0.020). Based on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commended strategy to effectively motivate university students 

to lower their sodium consumption level is the development of campaign focused on increased vulnerability perception, response 

efficacy, and ease of practicing preventive measures instead of emphasizing the severity of th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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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

게 높아(Kim HY 2011) 정부 차원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범국민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나트륨 저감화 국민운동의 구심체인 ‘나트륨 줄이

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펼

치는 등 나트륨 섭취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트륨은 삼투압과 신체 평형유지, 신경자극의 전달, 근육

수축, 영양소의 흡수와 수송 등 체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하지만 매우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

는데 충분하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2). 

그러나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1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4,583 mg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우리나라 최대 섭취 목표

량(2,000 mg/일)의 2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을 과잉섭취하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혈관 내의 

수분이 증가하여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고혈압을 유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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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

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2). 이와 같이 최

근에 나트륨 과잉섭취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나트륨 섭취와 관련이 높은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 강조

되고 있다(Kim DW 등 2013, Kim HY & Kim JH 2014).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

들의 올바른 영양 섭취는 건강한 장년기와 노년기를 위

해 매우 중요하나(Kim BR 2006),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

고, 결식률이 높으며, 간식과 외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는 등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많은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Kwon SJ 등 

2012). 이에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이 필

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

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Kim JK & 

Kim SH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 의지

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 이론(Seo DJ & 

Kim TS 2015)으로 Rogers RW(1975)가 개발한 보호동기 

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적용해 보았다.

보호동기 이론은 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위협적인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보호동기를 유발시켜 자신을 보

호하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정을 기반으

로(Rogers RW 1975, Rogers RW 1983) 메시지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Rogers RW & Prentice-Dunn 

S(1997)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비롯하여 부상 방지, 

정치적 이슈, 환경 염려, 타인 보호 등 어떠한 위협이든 

개인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면 보호동기 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Floyd DL 등(2000)이 65개의 보호동기 이론 관련 

학술연구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암 예방(17%), 운동/식

이조절/건강한 라이프스타일(17%), 금연(9%), AIDS 예방

(9%), 알코올 소비(8%), 의료 치료법 준수(6%) 등의 여섯 

가지 분야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밖에도 핵전쟁 예방, 환

경보호, 자전거헬멧사용, 안전운전, 아동학대방지, 카페인

섭취조절, 성매개감염병 치료, 독감예방점종, 멸종위기동

물보호, 구강위생 증진, 가정 내 라돈 테스트, 골다공증 

예방, 마리화나 사용, 911 응급의료체계 이용, 치과 수술 

후 통증 관리, 농약 사용 등에서도 사용 한 것을 확인하

였다. Floyd DL 등(2000) 뿐만 아니라 Milne SE 등(2000)

의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제시되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나트륨 과다섭취라는 건강 관련 위협

에 대하여 보호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나트륨 과다섭취에 

따른 각종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위협을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효과

적인 나트륨 섭취 저감화 캠페인의 추진을 위해 보호동

기 이론을 적용하여 나트륨 과다 섭취에 따른 위협의 심

각성과 취약성, 나트륨 섭취 감소 방안의 효과성과 실천

가능성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보호동기를 촉발시키는 네 가지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대상에 따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식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가 기입

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300부 중 

응답이 미비한 6부를 제외하고 294부를 연구 자료로 사

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다.

2. 연구내용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2)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일반사항과 보호동기 요인, 건강보호 행위 의도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설문문항 중 일반사항은 학년, 거주형태, 한 달 용돈, 

외식 빈도, 가공식품 빈도, 짠맛에 대한 인지도로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보호동기 요인은 심각성(severity), 

취약성(vulnerability), 대처효능감(response efficacy),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Rogers RW 

1975, Rogers RW 1983) 이 중 본 연구에서 심각성은 나

트륨 과다섭취에 따른 질병의 심각성 인지 정도, 취약성

은 이러한 질병에 대한 자신의 취약성 인지 정도, 대처효

능감은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질병 예방 효과성 판단 정도,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대처 방안을 자신이 어느 정도 수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정도로 정의 하고 Rogers RW  

(1975), Rogers RW(1983)와 Cox DN 등(2004)에서 문장의 

요소와 형태 등을 참고하여 심각성은 ‘나트륨을 과다섭취

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인식 내용으로 ‘고혈

압’, ‘심장병, 뇌졸중, 만성신부전’, ‘위염, 위암’, ‘골다공

증’, ‘당뇨, 과체중/비만, 천식, 백내장’으로 구분하여 5가

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취약성은 ‘나는 나트륨 과다섭

취로 인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내용으로 

‘나의 외식 빈도’, ‘나의 가공섭취 빈도’, ‘나의 평소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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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에 대하여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처효능감

은 ‘질병 발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내용으로 ‘외식의 자제’, ‘가공식품 섭취 

최소화’, ‘국물요리의 국물 섭취 최소화’, ‘전통발효 음식 

섭취 최소화’로 구분하여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

기효능감은 ‘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인식

하는 내용으로 ‘싱겁게 먹는 것’, ‘목표섭취량(2,000 mg)

이내로 섭취하는 것’,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에 있

는 나트륨함량을 확인하는 것’, ‘다양한 나트륨 섭취 방

법을 아는 것’, ‘국물 음식 작은 그릇에 담아 먹는 것’, 

‘채소와 과일 자주 섭취하는 것’, ‘가공식품 섭취와 외식 

빈도 줄이는 것’, ‘내가 아는 방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

으로 구분하여 8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에 대하

여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건강보호 행위 의도는 ‘나는 앞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

겠다.’라는 인식 내용으로 ‘영양표시에 있는 나트륨함량 

확인하기’, ‘맵고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기’, ‘국물 음식 

섭취 시 작은 그릇에 담아 먹기’, ‘신선한 채소와 과일 자

주 섭취하기’, ‘가공식품 섭취와 외식 빈도 줄이기’에 대

해서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실천의지를 측정하였다. 

보호동기 요인과 건강보호 행위 의도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척도로는 Likert의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 있는 타

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 항목이 없어 새롭게 측정

항목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기에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측정 항목 개발 후 식품영양학과 현직 교수 2명에게 검

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

하였다. 또한 측정 항목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데이터 수

집 후 각 문항의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이 심각성은 0.878, 취약성은 0.860, 대처효능감은 

0.740, 자기효능감은 0.758, 행위 의도는 0.728로 모든 문

항의 신뢰도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를 확

보하였다.

3. 통계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 22.0(IBM,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교차분석

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보호동기 요인인 심각

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과 건강보호 행위 의

도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 비

교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남녀 비교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빈도 분석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전체 294명 중 여

자 202명(68.7%), 남자 92명(31.3%)으로 남녀 간의 분포 

비율에 차이가 있어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앞서 각 측정

항목의 응답의 분산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시행하였다.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한 결과 ‘나트륨을 과다섭취하면 

염분이 위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일으키고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F=6,820).’, ‘나트륨을 과다섭취하면 당뇨, 과체중

/비만, 천식, 백내장을 유발 할 수 있다(F=6.236).’, ‘각종 

가공식품의 섭취를 최소화 한다면 나트륨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F=  

10.712).’, ‘국, 찌개, 국수 등 국물요리의 국물을 적게 먹

는 것으로 나트륨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 확률을 효과적

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F=5.721).’, ‘나는 가공식품 구

매 시 영양표시에 있는 나트륨 양을 확인하고 나트륨이 

적게 함유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F=4.851).’의 5개 항

목에서 F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에 있어서

는 서로 다른 분산을 고려한 t값을 산출하였다. 남녀에 따

른 학년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여자 대학생의 경우 전 학

년이 고르게 분포한 반면 남자 대학생은 저학년이 많았

다(χ
2
=82.921, p<0.01). 거주형태에서는 자택 거주가 68.7%

로 가장 많았으며 자취 및 하숙이 22.8%, 기숙사가 8.5%

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취 및 하숙의 경우 여자 대

학생은 27.2%로 남자 대학생 1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간의 거주형태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χ
2
=10.897, 

p<0.01). 한 달 용돈의 분포는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39.1%)이 가장 많았으며, 남녀 대학생의 비교 결과 30만

원 이상의 여자 대학생 비율(75.3%)이 남자 대학생 비율

(57.6%)보다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χ
2
=13.706, p<  

0.01). 배달음식 및 포장음식을 포함한 외식 빈도는 3-4회

/주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2회/주 28.9%, 5

회 이상/주 25.2%, 거의 안함 10.9% 순으로 나타났다. 외

식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는 남자 대학생(22.8%)이 여자 대

학생(5.4%)보다 높았으나 3-4회/주는 여자 대학생 40.1%, 

남자 대학생 23.9%로, 주 5회 이상은 여자 대학생 33.2%, 

남자 대학생 7.6%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
=51.656, p<0.01). 

경기・인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ak HO 등 

2015)에서도 여학생의 주 5회 이상의 외식 빈도가 남학생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Kang MJ 등(2015)의 연구에서는 용돈이 25만원 미만

인 학생의 외식 또는 배달음식 섭취 빈도가 25만원 이상

인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들의 용

돈이 여학생들보다 적은 경향을 보였음을 감안하여 결과

를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공식품섭취 

교차분석 결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여자 대학생이 6.9%, 

남자 대학생이 12%였으며, 거의 매일 섭취하는 여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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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Total (n=294) Male (n=92) Female (n=202) x
2

Grade

Freshman 95(32.3) 61(66.3) 34(16.8)

82.921
***

Sophomore 82(27.9) 26(28.3) 56(27.7)

Junior 61(20.8) 4(4.3) 57(28.3)

Senior 56(19.0) 1(1.1) 55(27.2)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family 202(68.7) 67(72.8) 135(66.9)

10.897
**

Living alone/ Boarding 67(22.8) 12(13.1) 55(27.2)

Dormitory 25(8.5) 13(14.1) 12(5.9)

Monthly allowance

(won)

<200,000 39(13.3) 20(21.7) 19(9.4)

13.706
**

200,000 ~ <300,000 50(17.0) 19(20.7) 31(15.3)

300,000 ~ <400,000 115(39.1) 35(38.0) 80(39.6)

400,000 ~ <500,000 53(18.0) 11(12.0) 42(20.8)

≧500,000 37(12.6) 7(7.6) 30(14.9)

Frequency of

eating-out
1)

Rarely 32(10.9) 21(22.8) 11(5.4)

51.656
**

1-2 times/week 85(28.9) 42(45.7) 43(21.3)

3-4 times/week 103(35.0) 22(23.9) 81(40.1)

More than 5 times/week 74(25.2) 7(7.6) 67(33.2)

Frequency of

processed food intake

Rarely 25(8.5) 11(12.0) 14(6.9)

18.779
**

1-2 times/week 113(38.4) 48(52.2) 65(32.2)

3-4 times/week 106(36.1) 27(29.3) 79(39.1)

Almost everyday 50(17.0) 6(6.5) 44(21.8)

Salt habit

Not salty enough 34(11.6) 7(7.6) 27(13.4)

2.627Just about right 166(56.4) 57(62.0) 109(54.0)

Salty 94(32.0) 28(30.4) 66(32.6)

1)
 Including takeouts and deliveries.

**
 p<0.01, 

***
p<0.00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

학생이 21.8%, 남자 대학생이 6.5%로 나타나 남녀 간 유

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χ
2
=18.779, p<0.01). 

따라서 용돈을 많이 받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외식을 하는 횟수가 빈번하고 가공섭취 횟수가 많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이 평소 어느 정도로 짜게 먹

는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학생이 싱겁

지도 짜지도 않게 먹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짜게 먹는 편

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남학생의 30.4%, 여학생의 32.6%

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남녀 대학생의 짠맛에 대한 선호

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 부산지역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ang MJ 등 2015)에서는 남학생

의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KA 

2014)와 경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ung EJ 

& Shim EG 2008)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

생의 짠 맛에 대한 인지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그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싱겁게 먹는다고 응답한 남학생

(7.6%)에 비해 짜게 먹는다고 응답한 남학생(30.4%)의 비

율이 4배에 달한 반면 여학생은 그 비율이 2.4배(13.4% vs 

32.6%) 정도로 나타나 앞선 연구 결과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나트륨 섭취량 감소 유인을 위한 보호 동기 요인

1) 심각성(severity)에 대한 인식

보호동기 요인 중 나트륨 과다섭취에 따라 발병 가능

한 질병의 심각함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심각성 측정 항목들의 전체 평균은 4.04로 

높게 나타나 나트륨 과다섭취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항목은 ‘나트륨

을 과다섭취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여 삼투압현

상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고혈압을 유발 할 수 있다(4.21).’

와 ‘나트륨을 과다섭취하면 고혈압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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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1)

Total 

(n=294)

Male 

(n=92)

Female 

(n=202) t-value

Mean±SD Mean±SD Mean±SD

Excessive sodium intake will increase blood levels of sodium which 

relates to an osmotic pressure elevation that causes hypertension.
4.21±0.70 3.88±0.74 4.36±0.62 5.761

***

Excessive sodium intake may result hypertension which will damage 

blood vessels and which may eventually cause a heart disease, a 

stroke, or a chronic renal failure.

4.19±0.70 3.85±0.76 4.35±0.62 6.050
***

Excessive sodium intake may result in diabetes, overweight/obesity, 

asthma, and cataract.
3.99±0.85 3.55±0.87 4.19±0.76 6.075

***

Excessive sodium may stimulate the gastric mucosa and it will cause 

gastritis and further a stomach cancer.
3.96±0.79 3.70±0.81 4.08±0.75 3.914

***

When excessive sodium is excreted, calcium is also discharged from the 

body, and as a result osteoporosis may occur.
3.84±0.83 3.58±0.80 3.97±0.81 3.824

***

Total_Severity 4.04±0.63 3.71±0.66 4.19±0.56 6.035
***

Cronbach’s alpha 0.878

1)
 Scale: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
p<0.001

Table 2. Severity perception of high sodium intake

기면서 심장병, 뇌졸중, 만성신부전을 유발 할 수 있다

(4.19).’였다. ‘당뇨, 과체중/비만, 천식, 백내장(3.99)’, ‘위

염/위암(3.96)’, ‘골다공증(3.8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심각성에 따른 남녀 대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항목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모두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m MH 등(2015)의 강원 일부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나트륨 관련 영양지

식을 조사한 결과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나트륨

을 오랫동안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뇌졸중 및 위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다.’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심

각성 항목의 경우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문제점으로 널

리 알려져 있는 고혈압에 대해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잘 

알고 있으나 위염이나 위암, 골다공증 등 고나트륨 식이

로 인하여 2차적으로 다른 질병이 유발할 수 있음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2)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인식

보호동기 요인 중 취약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

에 나타내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평소 나의 

외식 빈도를 고려 할 때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3.3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나는 평소 나의 가공식품 섭취 빈도를 고려

할 때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3.26).’, ‘나는 나의 평소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

한다(3.22).’ 가 뒤따랐다. 취약성의 전체 평균은 3.26으로 

나타나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이 스스로에게 닥칠 

가능성 정도를 그렇게 높게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약성에 대한 남녀 대학생 간의 인식 비교 결과 

남자 대학생의 평균이 여자 대학생보다 조금씩 높게 나

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심각성 인지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산 경

남지역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나트륨 과다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신의 취

약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섭취 감소 캠페인의 진행 또

는 교육 자료 개발 시 일반적인 위협요소의 심각성을 강

조하는 것보다 위협에 대한 본인의 취약성 인지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Chung EJ & Shim EG(2008)의 경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싱겁게’ 먹는다고 자가 

판단한 남학생이 오히려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 영양에 대한 기초 개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KA(201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

다 외식과 배달음식을 섭취하는 식행동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Pak HO 등(2015)의 연구에서는 외식이 

잦을수록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분석 결과 여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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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1)

Total

(n=294)

Male 

(n=92)

Female 

(n=202) t-value

Mean±SD Mean±SD Mean±SD

Considering my eating-out frequency, I am likely to suffer from a disease 

related to excessive sodium intake.
3.31±0.95 3.43±0.87 3.25±0.98 1.528

Considering my eating frequency of processed commercial foods, I am 

likely to suffer from a disease related to excessive sodium intake.
3.26±0.98 3.33±0.88 3.23±1.02 0.758

Considering my eating habits, I am likely to suffer from a disease related 

to excessive sodium intake.
3.22±0.96 3.32±0.89 3.17±0.99 1.181

Total_Vulnerability 3.26±0.85 3.36±0.76 3.21±0.89 1.381

Cronbach’s alpha 0.860

1)
 Scale: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Table 3. Vulnerability perception for high sodium intake

Item
1)

Total

(n=294)

Male

(n=92)

Female

(n=202) t-value

Mean±SD Mean±SD Mean±SD

By limiting the eating amount of broth for soups, stews or noodles, the chances 

which I may catch a disease related to excessive sodium intake will be 

effectively reduced.

3.91±0.87 3.53±0.90 4.08±0.81 5.005
***

By refraining from processed commercial foods, the chances which I may catch 

a disease related to excessive sodium intake will be effectively reduced.
3.87±0.85 3.55±0.88 4.01±0.79 4.239

***

By limiting the eating amount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salting foods such 

as Kimchi and Jeotgal, the chances which I may catch a disease related to 

excessive sodium intake will be effectively reduced.

3.58±0.87 3.40±0.85 3.66±0.87 2.349
*

By refraining from eating-out, the chances which I may catch a disease related 

to excessive sodium intake will be effectively reduced.
3.55±0.92 3.38±0.98 3.63±0.88 2.200

*

Total_Response efficacy 3.72±0.66 3.46±0.65 3.84±0.62 4.724
***

Cronbach’s alpha 0.740

1)
 Scale: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
p<0.05, 

**
p<0.01

Table 4. Response efficacy for measures reducing sodium intake

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외식 빈도와 가공식품 섭취 빈도

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식 빈도, 가공식품 섭

취 빈도, 식습관에 따른 나트륨 과다섭취가 스스로에게 

닥칠 위협을 인지하는 정도는 남자 대학생과 비슷하게 

나타나 여자 대학생의 취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ang MJ 등(2015)의 남

녀 대학생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게 외식과 배달 음식 및 스낵류의 식품 과잉 섭취는 소금 

섭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자 대학생들

에게 이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대처효능감(response efficacy)에 대한 인식

각종 나트륨 섭취량 감소 방안의 질병 예방 효과 인지 

조사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대처효능감이 높게 

나온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국, 찌개, 국수 등 국물

요리의 국물을 적게 먹는 것으로 나트륨 섭취로 인한 질

병 발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3.91).’, 

‘각종 가공식품의 섭취를 최소화 한다면 나트륨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87).’, ‘젓갈류, 김치류 등 염장을 기본으로 한 우리의 

전통발효 음식들을 적게 먹는 것으로 나트륨 섭취로 인

한 질병 발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58).’, ‘외식을 자제한다면 나트륨 섭취로 인한 질병 발

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3.55).’로 나

타나 국물요리와 가공식품 섭취를 자제하는 것으로 나트

륨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에 걸릴 확률을 효과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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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1)

Total

(n=294)

Male

(n=92)

Female

(n=202) t-value

Mean±SD Mean±SD Mean±SD

I am able to eat fresh vegetables and fruits frequently for sodium excretion. 3.92±0.92 3.74±0.89 4.09±0.92 2.328
*

I am able to reduce the eating amount of soup by using a smaller size bowl. 3.52±0.92 3.29±0.82 3.63±0.94 2.951
**

I am able to eat foods which are not salty enough. 3.41±0.93 3.37±0.92 3.43±0.93 0.524

I know a variety of means to reduce sodium intake in daily life. 3.35±0.89 3.32±0.89 3.37±0.90 0.499

I am actually able to practice the various ways to reduce sodium intake which 

I have already known.
3.33±0.83 3.45±0.78 3.27±0.84 1.679

I am able to limit the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which are high in 

sodium, and the eating-out frequency to less than once or twice a week.
3.29±1.03 3.47±0.95 3.21±1.06 1.974

*

When shopping, I am able to check food labels to select foods low in sodium. 3.29±0.96 3.23±0.87 3.31±1.00 0.732

I am able to decrease the level of sodium intake to the KDRIs' target amount 

(2,000 mg).
3.20±0.85 3.30±0.85 3.16±0.84 1.373

Total_Self-efficacy 3.42±0.56 3.40±0.56 3.42±0.56 0.406

Cronbach’s alpha 0.758

1)
 Scale: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
p<0.05, 

**
p<0.01

Table 5. Self-efficacy for measures reducing sodium intake

어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식의 자제는 이러

한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

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처효능감에 따른 

남녀 대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대처효능감의 

모든 항목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나(p<0.05, p<0.001) 나트륨 과다 섭취를 줄

일 수 있는 각 방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여자 대학생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자 대학

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나트륨 과다섭취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대처효능감)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함께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트륨 과다섭취에 대한 심각성과 

대처효능감은 남녀 대학생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심각성 인지 정도에 비해 대처효

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나트륨 저감화 교

육 시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위협의 심각성보다는 나

트륨 섭취량 감소 방안의 효과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처효능감 

중에서 인식이 낮았던 염장 발효식품이나 외식은 나트

륨 과다섭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교육을 실시한다면 대처효능감을 높여 대학생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

다. 특히 이러한 내용의 영양교육은 여자대학생보다 대

처효능감이 낮은 남자대학생에게 더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4)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한 인식

나트륨 과다섭취에 따른 위협 제거 방안을 스스로 실

천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

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온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나는 나트륨 체외 배설을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

주 먹을 수 있다(3.92).’, ‘나는 국물 음식을 섭취할 때 작

은 그릇에 담아 조금만 먹을 수 있다.’(3.52), ‘나는 음식

을 싱겁게 먹을 수 있다(3.41).’, ‘나는 일상생활에서 나트

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

(3.35).’,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트륨을 적게 먹는 방법

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3.33).’, ‘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이나 외식의 빈도를 주 1-2회 이하로 줄일 

수 있다(3.29).’, ‘나는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에 있는 

나트륨 양을 확인하고 나트륨이 적게 함유된 식품을 구

입할 수 있다(3.29).’, ‘나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

시하고 있는 나트륨 목표섭취량(2,000 mg) 이내로 나트륨 

섭취 수준을 낮출 수 있다(3.20).’로 나타났다. 나트륨 과

다 섭취로 인한 질병에 걸릴 확률을 제어하는 방법 중 신

선한 과일이나 채소의 잦은 섭취에 대해서는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반면 국물요리 섭취 자제, 가공식

품이나 외식의 자제, 영양표시 확인 등 나트륨 섭취 감소

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의 실천에 대

한 자신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hn SH 등(2014)

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으로 건강한 식행동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것과 동시에 환경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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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1)

Total

(n=294)

Male 

(n=92)

Female 

(n=202) t-value

Mean±SD Mean±SD Mean±SD

In order to prevent various diseases caused by excessive sodium intake, I will 

frequently eat fresh vegetables and fruits helping the sodium excretion.
3.84±0.86 3.66±0.80 4.06±0.86 3.811

***

In order to prevent various diseases caused by excessive sodium intake, I will 

consume less soup by using a smaller size bowl.
3.54±0.87 3.53±0.85 3.54±0.90 0.063

In order to prevent various diseases caused by excessive sodium intake, I will 

make sure to check the amount of sodium in the nutrition labeling of products.
3.40±0.78 3.46±0.72 3.38±0.81 0.817

In order to prevent various diseases caused by excessive sodium intake, I will 

decrease the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and the eating-out frequency to 

less than once or twice a week.

3.29±0.91 3.35±0.90 3.27±0.92 0.702

In order to prevent various diseases caused by excessive sodium intake, I will 

avoid spicy and pungent foods.
3.01±0.90 3.20±0.86 2.93±0.92 2.336

*

Total_Behavioral intention 3.43±0.60 3.43±0.58 3.43±0.61 0.047

Cronbach’s alpha 0.728

1)
 Scale: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
p<0.05, 

***
p<0.001

Table 6. Behavioral intention to practice measures reducing sodium intake

라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나트륨을 적게 먹을 수 있는 쉽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

여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메시지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특히, ‘국물요리의 국물 적게 먹기’는 대처효능감은 높았

으나 자기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 기

본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국물요리에 대한 익숙함 때문

일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국물요리를 자제하면 나트륨 

과다섭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

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적극적

으로 캠페인을 펼친다면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큰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식의 자

제’는 대처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이 둘 다 낮게 나타났는데 

외식의 경우는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에 걸릴 확

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적다고 생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천하려는 의지 정도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외식 메뉴의 나트륨 함

량을 적극 홍보하여 대처효능감을 먼저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남녀 대학생 간의 인식 비교 결과 

8개 항목 중 3개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나는 

나트륨 체외 배설을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

을 수 있다.’(t=2.328, p<0.01)와 ‘나는 국물 음식을 섭취할 

때 작은 그릇에 담아 조금만 먹을 수 있다.’(t=2.951, p< 

0.01)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나는 나트륨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이나 외식의 빈

도를 주 1-2회 이하로 줄일 수 있다.’(t=1.974, p<0.05)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았다(t=2.951, p<0.01). 

그 외의 항목에서는 남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나트륨 섭취량 감소 방안 실천 의지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다섯가지 구체적인 방안의 

실천 의지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나는 

앞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나트륨 체외 배설을 돕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

주 먹겠다(3.8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두 집단 

간에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3.811, p<0.001). 이는 자기효능

감 비교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높았던 여자 대학생의 행동의지가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다. 그러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하는 교육에서는 

반드시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어

야 할 것이다.

Kim HS & Seo SH(2014)의 연구에서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일섭취에 대

한 감성적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습관, 의도 및 행동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고, Emanuel AS 등(2012)은 미국 

여성들의 경우 채소나 과일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것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성의 

경우는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여

성들보다 낮음으로 인해 채소나 과일의 섭취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채소와 과일을 더 선호하고 섭취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지

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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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나는 앞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물 음식 섭취 시 작은 그릇에 담

아 조금만 먹겠다(3.54).’가 뒤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국

물 섭취에 대하여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 실천 의지 모

두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국물섭취 여부에 대해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취약

성을 그다지 높게 인지하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는 반면에 여자 대학생의 경우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국물음식을 적게 섭취함으로써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물 음식을 작은 그릇에 담아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행위 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Park YS 등(2008)과 Kang MJ 등(2015)의 선행연

구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국물을 많

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HH & Lee 

YK(2013)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을 작은 그릇

에 담아먹거나 국을 먹더라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남

기는 등 스스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나트륨 섭취 감

소 교육은 여자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에게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는 앞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해 제품의 영양표시에 있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겠다(3.40).’와 ‘나는 앞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이나 외식의 빈도를 주 1-2회 이하로 줄이

겠다(3.29).’는 항목은 남녀 대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Chung EJ & Shim EG(2008)의 연구에서 영양표시 

중 나트륨 함량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저염 식

행동 점수가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단순히 영양표시만을 확인하는 것보

다 영양표시 내 나트륨 함량까지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

하는 집단의 저염식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영양표시 확인

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편인 것으로 보아 영양표시 

확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도

록 교육한다면 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실천의지가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나트륨 함량

을 비롯하여 식품의 영양표시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 의지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나는 앞으로 나

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겠다(3.01).’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2.336, p<0.05). Kim HK & Kim JH(2009)는 성인여자

가 성인남자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운 음식을 더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여자 대

학생 역시 남학생에 비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

여 이의 섭취를 줄일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

인 나트륨 저감화 추진을 위해 보호동기 이론을 적용하

여 나트륨 과다 섭취에 따른 위협 및 나트륨 섭취 감소 

방안의 효과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

하여 나트륨 섭취 감소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수행되었다. 294명의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분포에 있어서 성별, 학년, 거주형태, 한 

달 용돈, 외식 빈도, 가공식품 섭취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녀 간

의 비교 결과를 이해할 때 학년, 거주형태, 용돈 등 나

트륨 관련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회통계학

적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났음을 인지할 필요

가 있다.

나트륨 섭취량 감소 유인을 위한 보호 동기 요인의 인

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문제점

(심각성)으로 고혈압과 심장병, 뇌졸중, 만성신부전 등을 

포함한 총 5가지 항목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

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하는 

정도(취약성)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량 감소 방안에 대한 효과성(대

처효능감)을 측정한 결과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각종 감소 방안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나트륨 과다섭취에 따른 위협 제거 방안을 스스로 실

천할 수 있는 정도(자기효능감)는 남녀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나는 나트륨 체외 배설을 위해 신선

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을 수 있다.’와 ‘나는 국물 음식

을 섭취할 때 작은 그릇에 담아 조금만 먹을 수 있다.’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이나 외식의 빈도를 주 1-2

회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트륨 과다섭취를 줄이기 위한 각

종 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 측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실천 의지가 높은 항

목은 ‘나는 앞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나트륨 체외 배설을 돕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겠다.’이었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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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천 의지가 높은 항목은 ‘나는 앞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겠다.’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은 나트

륨 과다 섭취의 문제가 심각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하여 본인이 해

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를 위해 권장하는 

각종 방법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나트륨 과

다섭취로 인한 질병 예방 효과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시 위협요소의 심

각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위협에 대한 본인의 취약성 인

지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의 개발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대처 방안의 효과성 인지 정도가 위협의 심각성 인지 정

도보다 낮은 편이므로 대처방안의 효과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또한 나트륨 과다섭취에 따른 질병 예방에 대한 보호 

동기 유발 요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

안하여 남녀 대학생들에게 각각 차별화 된 메시지를 개

발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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